
08.11

08.18

08.25��

09.01��

•주일�예배
•섬김�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�본당
주일�10:15��청소년부실
수요�20:00�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�Zehnte

감사헌금�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제39권��32호��2024년�8월�11일��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여호수아�1:9�내가�네게�명령한�것이�아니냐�강하고�담대하라�두려워하지�

말며�놀라지�말라�네가�어디로�가든지�네�하나님�여호와가�너와�함께�

하느니라�하시니라

Josua�1:9��Habe�ich�dir�nicht�geboten:�Sei�getrost�und�unverzagt?�
Lass�dir�nicht�grauen�und�entsetze�dich�nicht;�denn�der�HERR,�dein�
Gott,�ist�mit�dir�in�allem,�was�du�tun�wirst.

1. 한국�방문�등�이동이�많은�여름입니다.�성도들의�안전과�건강을�위해�

기도합시다.

2. 8월�한�달동안�점심식사�친교는�쉽니다.�

3. 8/23-24�청소년부�1박2일�캠프가�교회에서�있습니다. 
4. 여름(8월)�기간�예배�후�카스텔�쉼터를�오픈합니다.��간단한�식사�

(샌드위치�등)�가지고�오셔서�함께�교제하시면�됩니다.�간단히�데우는�

음식은�가능합니다.�(문의:�한은희,�유정훈�집사)�

5. 이승재목사님�가정이�입국하셨습니다.(진한나사모,�이라온)

6. 박의진-김하린청년의�결혼식이�이번�주�토요일(17일)�한국에서�

있습니다.

7. 예배부�(ppt�봉사)�인원을�모집합니다.(문의:�고광진예배팀장)

8. 8월�후원�선교지를�위한�송금은�코소보(S00선교사)와�베트남(L00�

선교사)입니다.�특별선교헌금을�원하시는�분들은�8월�17일까지�

동참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9. 알바니아�단기선교(8/19-24)팀이�다음�주일(18일)�예배�후�

출국합니다.�공항까지�가기�위한�챠량�2대가�필요합니다.�섬겨주실�

분은�박정애집사님(해외선교부장)께�말씀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○ 알바니아�단기선교에�함께할�성도들과�선교팀�잘�준비될�수�있도록

○ 단기선교를�위해�기도로�함께하는�교회가�되도록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○ 단기선교팀을�섬겨주시는�알바니아�장대로,�허시온�선교사님�가정과�

윤바실,�김레이아�선교사님��가정의�건강과�사역을�위해

○ 단기선교�기간동안�좋은�날씨와�안전과�건강을�위해

우승혜

홍승연

이민성

배형만

박주신

구은경

박상기

김수현

다빗.T

황부원

박영두

허원

화평,�인내

자비,�양선

온유,�원로

1조,�사랑

여름셀�1조

���※묵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도��� 다함께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 찬양부Lobpreis�

다함께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Lobpreis� 450�장

다함께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����※신�앙�고�백��

�������캄머Lobpreis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 나의�갈길�다가도록�외�1곡

인도자��광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고���Abkündigungen

����※축�복��기�도�� 한성호�목사Segen

��대�표�기�도����Gebet 우승혜�집사�

※�표는�일어나서�예배를�드립니다.

��봉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헌���� 다함께Kollekte 365�장��

��성�시�교�독���� 인도자Wechsellesung 45�문

인도자Schriftlesung 시편�1:3��성�경�봉�독����

다함께Schlusslied 436장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��말�씀�선�포���� 한성호�목사Predigt� 형통한�삶�



기도�제목

샤론의�꽃�예수 �

“샤론의�꽃�예수�나의�마음에�거룩하고�아름답게�피소서”이�찬송�기억하시나요?

이�샤론의�꽃(�Rose�of�sharon)이�바로�무궁화랍니다.�뜻밖의�장소에서�무궁화를�만나듯�예기치�못한�

곳에서�우리�주님을,�우리�주님의�일하심을�마주하고�힘을�얻습니다.

요즘�주일�예배에�낯선�사람들의�방문이�종�종�있습니다.�휴가를�맞아�코소보를�찾은�재외�동포들�중에서�

주일�예배를�드리기�위해�교회를�찾아온�분들입니다.�스위스와�독일�등�사는�그�곳에서�예수님을�만나�

그리스도인이�되었답니다.�그�곳에�코소보인들을�위한�교회는�따로�없지만�현지�교회에�소속되어�

신앙생활을�하고�있고�현지�교회�안에�다른�코소보�사람들도�있다는�감사한�소식을�접합니다.�우리�눈에�

보이지�않아도�코소보�사람들이�흩어져�있는�곳곳에서�이들을�구원하시는�주님의�일하심에�감사를�

드립니다.�먼저�예수님을�믿는�이�분들이�코소보의�가족과�친지에게�복음을�전하는�예수님의�증인이�되게�

하시기를�기도합니다.

혹시�데찬�운동(Lёvizija�e�Deҫanit)�기억하시나요?�지난해�10월�‘이슬람으로서의�정체성을�벗어나�

알바니아인이�되자’�라는�취지로�데찬이라는�저희�옆�도시에서�시작된�민족주의�운동인데�사회�분열을�

초래한다는�이유로�주도한�분들이�경찰에�연행되고�재판을�받으면서�흐지부지된�줄�알았던�이�운동이�

계속되고�있었습니다.�7월�초에는�페야에서�이�운동에�관심�있는�사람들의�모임이�있었고�계속해서�모임을�

다른�지역으로�확대해�갈�계획이라고�합니다.�이�분들의�보고에�따르면�현재�코소보�가톨릭교회에서�세례�

받는�사람들의�숫자가�급속히�증가하고�있다고�합니다.�

할렐루야!�우리가�기도했던�것처럼�민족의�정체성을�이슬람으로�묶어�놓은�잘못된�고리를�자각하는�계기로�


